
SK, AUS 가스전 지분참여 계약
바로사-깔디타 광구 지분 37.5% 인수키로 … 생산 LNG 국내도입

SK는 3억1000만달러 상당의 오스트레일리아 가스전 개발 지분 참여계약을 체결했다고 6월7일 발표했다.

SK는 6월7일 오전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SK E&S 문덕규 대표, 미국 코노코필립스(ConocoPhillips)

의 크리거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대표, 산토스(Santos)의 데이비드 녹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스트레일

리아 바로사-깔디따 가스전 지분 매매계약을 했다.

SK는 바로사-깔디따 광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노코필립스(지분 60%)와 산토스(지분 40%)의 지분 중

일부를 취득해 가스전 개발에 참여한다.

계약에 따라 SK와 코노코필립스는 각각 37.5% 지분을, 산토스는 25%를 보유하게 된다.

SK는 가스전 개발 사업에 3억1000만달러(약 3600억원)를 투자하며, 시추를 통해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되면

추가로 12%의 지분을 취득해 총 49.5%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.

SK는 투자규모가 5억2000만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.

SK는 가스전 개발이 성공하면 LNG(액화천연가스)로 전환해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며, 프로젝트가 성공하면

국내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국내 LNG 소비량은 3000만톤 수준으로 전량 수입되고 있다.

바로사-깔디따 가스전은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시 북서부 300km 해상에 있으며, 면적은 서울의 2배인 1300㎢

에 이른다.

SK는 현재 세계 16개국 26개 광구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페루, 예멘, 카타르, 오만 등 4개의

LNG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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